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충남 디스플레이센터 10월25일 개소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및 장비기업을 중점 육성할 충남 디스플레이센터가 10월25일 오후 3시에 개소식을 

가졌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충남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진구 국회의원, 

윤동섭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 본부장, 강희복 아산시장, 신진 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평용 충남기업인연합

회장, 김재현 공주대 총장 및 지역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관련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진

행됐다. 

개소식에서 이완구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충남 디스플레이센터 개소는 <디스플레이 Korea, 충남>을 구

축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 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소재와 더불

어 차세대 신활력 성장동력 산업이자 충남도의 4대전략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산․학․연 협력을 통한 디스플레이산업 기술연구와 기술집적, 기술거래의 허브로서 국내 디스플레이산

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디스플레이센터는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 20개실로 이루어진 800평 임대공간과 총 215평에 달하

는 클린룸 5개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센터 입주기업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장비 관련기업의 연구소나 개발팀, 디스플레이 관련 중

소 벤처기업과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특히, 입주기업에게는 센터가 보유한 다양한 장비들을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고, 센터가 추진하는 각

종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충남디스플레이센터는 11월9일 <초정밀 도광판 가공현황 및 전망>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프리즘 

도광판 가공기술, 정밀가공 및 계측, 초정밀 가공기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또 11월15일에는 <국제 환경규제 현황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 

환경규제법규 및 제도, 환경규제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삼성전자의 환경규제 대응사례 등을 토론할 예정이

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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